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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 혁신펀드, 유망 중소벤처 투자 시동건다

- 올해 170억 펀드 결성완료, 2027년까지 총 3천억 조성 목표 -

◈ 국토교통 신산업 분야에서 새싹기업(스타트업)을 창업한 A씨는 우수기술을 

인정받아 국내외에서 매출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이후 기업 확장을 위한 추가

자금 확보에 어려움 ☞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도움으로 본격 투자 유치

□ 디지털·그린뉴딜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국토교통 10대 유망산업*의

혁신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.

* 스마트시티, 그린리모델링, 자율주행차(미래차), 드론, 자동차 애프터마켓,

스마트건설, 스마트물류, 프롭테크, 공간정보, 철도부품 + α

ㅇ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9월 4일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제1호

子펀드(‘패스파인더 국토교통혁신 투자조합’)가 민간자금 조성을 마치고

총 170억 원 규모로 결성 완료되어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

ㅇ ‘국토교통 혁신펀드’는 국토교통 분야 혁신 중소·벤처기업에

투자하는 최초의 정책펀드로, 국토부는 ‘27년까지 약 2천억 원을

출자하여 총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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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그동안 국토교통산업은 급속하게 성장․발전해왔으나, 국토교통 분야

유망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.

* 4차 산업혁명 분야(헬스케어 등 20개)에 대한 벤처투자 금액 중 자율차, 드론,

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분야 투자는 전체의 2.3%(중기부 ’18년 벤처투자)

ㅇ 이에, 국토부는 올해 최초로 한국모태펀드 내 국토교통 혁신계정을

신설하고, 정부예산 100억 원을 출자하였다.

ㅇ 펀드 운용사 모집에는 총 8개사가 지원해 8:1의 높은 경쟁률을

기록(㈜패스파인더에이치 선정)했으며, 총 70억 원의 민간 출자자

모집도 순조롭게 이뤄져 국토교통 유망산업에 대한 시중의 관심을

입증했다.

ㅇ 펀드는 디지털·그린뉴딜 등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

혁신성·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,

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펀드 운용사인 ㈜패스파인더에이치

(02-739-9041, rooji.lee@pathfinderh.com)로 문의하면 된다.

□ 국토교통부 강주엽 정책기획관은 “국토교통 분야 최초의 정책

펀드인 ‘국토교통 혁신펀드’가 그동안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

국토교통 신산업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”면서,

ㅇ “풍부한 시중의 유동성이 국토교통 신산업으로 흘러들어올 수

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 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지은 사무관
(044-201-3264), 양두석 주무관(044-201-3257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